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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공동체 10개팀 출범해 본격 활동 시작
-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10개팀에 과업수행비 각 8백만원 지원 -

-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하고, 지역정착 유도하기 위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한 ‘2023년 인천시 청년공동

체’ 10개팀이 30일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함께하는 공모사업

으로, 지역과 연계한 청년공동체의 활동을 발굴·활성화하기 위해 필

요한 과업수행비를 각 팀별 8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추홀구에 위치한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는 과

업수행비 전달식, 청년공동체별 단체소개와 사업계획 발표, 청년공동

체 활성화 방안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강화·옹진 섬 투어 및 마을축제 △자립준비

청년 대상 멘토링 △금관악기를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계리단길 카

페 축제 △인천 홍보 및 지역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의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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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이 스스로 지역활동을 계획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출범식”이라며,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